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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사회적으로 AI이니 구제역이니 몇 년째 해가 

바뀌어도 끝도 없이 가끔씩 잊을만하면 여기저기

서 불쑥불쑥 발병이 되었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병 같으면 때려잡기라도 하건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막아보려고 축산농가

서는 안간힘을 쓰고 정부서도 특히 방역당국에서 

야단들이다. 발병이 되면 역학조사부터 시작해서 

농가에 불이익까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충북

하면 십년동안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

는데 재작년부터 발병이 되어 이따금 터지는 실정

이다. 

그런데 정부서는 때로는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

다. 예컨대 한편에서 마치 사람으로 치자면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여러 치료약이 있지만 의사들

이나 암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암세포를 죽이

기 위해 몸에 이로운 면역세포까지 희생을 시킨다

고 한다. 마치 그런 현상이 축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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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을 하게 되면 배설물에서 냄새가 나는데 냄새를 막기 위

해 비싼 깔짚을 깔고 발효제를 뿌리고 동물에게 발효제를 먹

이고 그런 실정인데 그것도 모자라 이동금지에 거리제한 금

지구역을 설정하고 몇 달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입식을 제한하

고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그런 과정에서 AI 바이러스가 사

멸되었는지 분변채취를 수 없이 해간다. 바이러스가 사멸되

면 그만이지, 지금은 입식제한이 풀리고 끝나고 해도 법에 없

는 분까지 치우라고한다.

그런데 동물이 잘 자라려면 깔짚이 10cm 이상 쌓여야만 추

위도 덜타고 잘 자란다. 또 동물을 잘 자라게 하기위해서는 

앞에도 언급했지만 발효제를 먹이고 깔짚에도 뿌려야 한다. 

동물이 잘 자라게 하는 이로운 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에

서는 사육할 때 그런 이로운 효소제 같은 것을 먹이고 뿌리라

고 권장을 하고 동물이 잘 자라게 냄새제거도 하라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축사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쪽에서

는 방역을 하여 모든 균이니 미생물이니 모두 다 사멸시키고 

깔짚 속에 이로운 균까지 분을 퍼내라고 한다.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는 얼토당토한 지시를 내리니 농가들만 울상이다.

사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방역이 제일 잘 된 축산과학원에서

도 막지 못하고 AI에 걸리는 실정인데 모든 걸 축산농가에게

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억울한 노릇이고, 반드시 다시 생각

을 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축산농가의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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